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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숨쉬는 '정낭마을' 휴양체험마을 꿈꾼다  

24.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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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정주석 

‘거지, 도둑, 대문은 없다.’, ‘정낭은 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조용한 중산간 마을, 상명리에 들어서면 요즘은 사라지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성읍민속마을

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제주지역 전통 대문이 정낭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195가구 416명이 살고있는 상명리는 2007년 정낭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모든 가정에 정주석과 정

낭을 설치해 놓았다. 그래서 ‘상명리 정낭마을’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혹시 한림읍에 들어서서 길을 헤맬 경우 정낭이 있는 집이 보이면 ‘이곳이 상명리구나’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다. 

  

‘정낭마을’은 순수하게 주민 주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미있는 성과다.  

작은 중산간마을 상명리는 지정문화재가 없다. 마을사람들은 이름난 관광지나 문화재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없다면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마을의 자랑거리를 찾던 중에 비교적 농촌 특성이 잘 보존된 문화경관을 깨달았다. 

  

특히 돌담이나 올레, 경작지, 정낭, 제주지역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 등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는 점을 마을의 상징으로 키우기로 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정주석과 정낭을 세웠다. 어떤 집은 돈을 많이 들여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든 대

문을 헐어야 했기 때문에 쉽게 승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끈질긴 설득과 마을발전이라는 큰 뜻에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모았고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상명리 사람들은 옛 것을 지키는 것을 지론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상명리에 가면 시멘

트 포장을 지양한 흙과 자갈길, 구불구불 좁은 올레, 금방이라도 돼지가 튀어나올 것 같은 통시 

등 마치 1970년대에 멈춰 선듯한 풍경을 볼 수 있다. 

  

현대의 편리함 대신 과거의 불편함이 주는 고즈넉한 전통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곧 마을의 자산임을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정낭마을’ 상명리는 이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7년간 유지해온 ‘정낭마을’에 체험거리를 더

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진화를 꿈꾸고 있다. 

  



 

감귤과 콩, 쌀보리, 양배추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안전하고 친환경 먹거

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농가레스토랑 ‘수눌음밥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명리는 지난해 지역 소재의 농협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 저장 창고를 방문자센터와 

농가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명리 1호 마을기업으로 추진 중인 ‘수눌음밥상’은 체험휴양마을로 발전하면서 방문객들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외식이라도 하려고 하면 금악리나 저지리 등 인근 

마을로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명리는 또 ‘수눌음밥상’에 올릴 음식의 재료들은 공동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하고, 소규

모 판매장을 마련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농가레스토랑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전남 완주군에 있는 채

식전문 농가레스토랑 3곳을 현지 답사하기도 했다. 

  

안익주 이장은 “마을의 경쟁력을 위해 늘 마을공동사업을 고민하던 끝에 농가레스토랑을 생각하

게 됐다”면서 “완주군 사례를 보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자 상명

리 ‘정낭마을’사업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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